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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양립여건전반적향상, 정책수혜확대필요
전북연구원 ‘일․가정양립지표로 본 전북의 현황 및 특성’분석

○ 전북연구원(원장 강현직)은 22일 정책브리프(통권 7호)에서 일‧가정양

립지표로 본 전북의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한 결과, 출산휴가와 육아휴

직 사용비율, 유연근무제 활용,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율, 보육재정 

비율 등이 매년 증가추세로 전북의 일‧가정양립 여건은 전반적으로 향

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전국의 출산전후휴가 사용 인원은 감소추세이

나 전북은 2014년 출산전후휴가 사용인원은 1,903명으로 전년인원

(1,898명)대비 0.3% 증가하였다. 전북의 육아휴직사용자 역시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총 1,776명으로 전년대비(1,403명)26.5% 증가하였다. 

이는 전국평균 증가율인 13.6%보다 12.9%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은 3.3%에 불과하지만 직장

어린이집 의무설치율은 84.4%로 전국평균(75.0%)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행방법에 있어서도 보육수당 등 대체수단은 43.8%로 전년(53.4%)대

비 9.6%p 감소하고 어린이집 직접설치와 위탁비중이 증가하여 보육인

프라 확충이 진전되고 있다.



○ 맞벌이부부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남자(48.0시간), 여자(38.6시간)

이고 자녀연령이 어릴수록 남녀간 근로시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 가사

노동시간은 성별격차가 극심하여 전북의 남성은 42분 여성 188분으로 

2004년과 비교하여 변화가 거의 없어 현실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유연근무제 활용은 여성과 30~39세 주출산 연령층에서 사용율이 높고 

육아휴직자의 직장 유지율도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
정양립 지원제도를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전북의 가족친화인증기

업은 2015년 총19개소로 전년대비 7개소가 증가하는 등 전북의 일‧가
정양립여건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 전북연구원 조경욱 연구위원은 전라북도의 일·가정양립 지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정책 주 수혜자가 여성, 정규직, 대기

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만큼 향후에는 정책사각지대인 남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등으로 정책수혜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유연근로제도 및 

정시퇴근제 준수 등의 근로문화개선, 모성보호를 위한 일‧가정양립패

키지제도 도입, 정책관리와 개선을 위한 일‧가정양립 지표공시, 일‧가
정양립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통합적인 지원서비스 구축 등 다양한 정

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별첨> 정책브리프(통권 7호)


